
NEWS LETTER : WILLING 	
	 N
	 DEALING

| PREVIEW | 
제 10회 PT & Critic 전병구 개인전
Byungkoo Jeon solo exhibition

전시기간                │2017. 10. 13 금 - 11. 2 목

오프닝 리셉션           │2017. 10. 13 금 18시

PT & Critic 프로그램 │2017. 10. 21 토 16시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패널 : 강석호 작가, 안소연 비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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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인터뷰

Q. 캔버스에 ​담게 ​될 ​풍경은 ​어떻게 ​선택하나요? ​직접 ​사진을 ​찍거나 ​온라인에서 ​이미지를 검색하는 ​

과정을 ​거치는 ​것 ​같은데, ​또한 ​영화의 ​스틸컷을 ​회화로 ​옮긴 ​작업도 ​있는 ​것으로 ​알고 있어요. ​작품

의 ​대상을 ​선정하는 ​데 ​공간에 ​관한 ​작가의 ​경험이 ​어떻게 ​작용하는지 ​궁금해요.

A.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주변 풍경, 사물, 이미지 등을 회화로 옮겨요. 주로 직접 찍은 사진을 이용

하나 종종 SNS, 영화, 스포츠 중계 등에서 캡처를 하기도 하죠. 제 일상은 직접 마주치는 실재뿐 아

니라, 모니터나 핸드폰 등의 스크린 안 세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,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양

한 경로에서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제가 특정한 장면을 선택하고 편집을 

통해 거리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들의 출처의 구분은 사라지고 캔버스 표면 위로 편입이 되

죠.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끌리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편이며, 다 그려지고 나서야 흐릿한 정서적인 

일관성을 가지기도 하고, 그렇지 않기도 해요.

Q. 주변의 ​풍경은 ​사진으로 ​더 ​손쉽고 ​빠르게 ​포착됩니다. ​하지만 ​그것이 회화로 ​옮겨지는 경우, 재

료의 ​질감을 ​통해 ​새로운 ​분위기를 ​형성하죠. ​대부분 ​유채 ​물감을 ​재료로 ​사용하고 ​있는데, ​묽고 가

벼운 ​물감의 ​두께, ​전반적으로 ​다운된 ​톤의 ​색 ​사용을 ​통해 ​전병구 ​작가 ​특유의 ​분위기가 만들어지는 

것 같아요. ​재료를 ​사용하는 ​방식에 ​있어서 ​특별히 ​염두에 ​두는 ​요소가 ​있다면 ​무엇인지 알려주세요.

A. 그림을 덜 그리는 것에, 그림을 멈추는 지점에 관심이 있어요. 어느 순간부터 물감이 첩첩이 쌓여 

캔버스 표면을 덮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. 최대한 얇고, 덜 그리는 것, 질감, 색에 대해 많

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또 대상을 좀 더 평면적으로 바라보고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. 하지만 

막상 그리기가 시작되면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.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지만, 

동시에 회화만의 재미인 것 같기도 하고 이중적인 마음이 늘 들어요.

Q. 인물화의 ​경우, ​우연히 ​길을 ​걷다가 ​마주하게 ​된 <터미널에 있는 ​남자>, ​버스에서 ​잠들어 ​있는 외

국인 ​노동자, ​바닥을 ​응시하는 ​투수 ​등 ​지쳐있거나 ​상심한 ​듯 ​보이는, ​쓸쓸해 ​보이는 ​뒷모습 등을 ​주

로 ​담고 ​있어요. ​인물화를 ​통해 ​대상이 ​되는 ​인물의 ​이야기나 ​상황을 ​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​관

객으로 ​하여금 ​자유롭게 ​상상할 ​수 ​있게 ​하는 ​것 ​같아요. ​사실주의적으로 ​현실을 묘사하고 ​새로운 ​시

선으로 ​일상적인 ​풍경을 ​생경하게 ​보는 ​데 ​관심을 ​두게 ​된 ​이유가 ​있나요?

A. 대상의 선택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는 편이지만 표면 위에서 나의 상태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

드러내지 않고자 해요. 그것은 내성적이고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제 개인적 성향이 그림에서도 드러

나는 것이라 생각들어요. 질문에서 말하는 그림들은 모두 제가 우연히 마주친 타인들이 대상이지만, 

그들의 모습에서 내 지난 경험과 감정들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투영했었어요. 거리감이 느껴지는 제

목들과는 달리 타인의 초상화인 동시에 자화상이기도 하죠.

Q. 전시는 ​관객과 ​만나는 ​자리인데, ​관객이 ​작품을 ​접하고 ​어떻게 ​감상하기를 ​기대하나요? ​혹은 전

달되기를 ​바라는 ​무언가가 ​있나요? ​이번 ​전시에 ​출품한 ​작품을 ​볼 ​때 ​중점적으로 ​봐주었으면 하는 ​부

분이 ​있다면 ​무엇인가요?

A. 작은 그림은 관람자가 가까이 다가가 그림 안으로 들어가야 온전히 감상을 할 수 있어요. 그 몰입

의 순간, 무한한 크기의 세계로 확장된다고 믿어요. 오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, 시간이 지난 뒤에도 

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림이길 바라죠.

Q. ​앞으로의 ​계획을 ​들려 주세요.

A.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.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늘 유동적이고, 

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들이 다음에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. 이러한 불확실성에 때마

다 흔들리지 않고,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

표예요. 그리고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어요.

2017 작가미술장터
블라인드 데이트 Blind Date

대구 아트페어 Daegu Art Fair

2017 대구아트페어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
이 참여합니다.

참여작가  │강석호 백경호 이세준 전병구    

                추미림  한성우  한황수

개막식    │2017. 11. 7 화 오후 5시 

행사기간  │2017. 11. 8 수 - 11. 12 일 

장소        │대구컨벤션센터 (EXCO 1층)

부스위치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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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

최승훈, 이혁 <CONSTRUCT>
Choi Sunghun, Rhee Hyuek <CONSTRUCT>
2017. 8. 11 금 - 2017. 8. 31 목

Spirit from OBJECT

주 소 :
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
777-20번지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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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시는길

1, 2│ 전시장 전경, CASO

박용석 개인전 <당신의 기대>
Park Yong-seok solo exhibition <What’s your perspective?>
2017. 9. 5 화 - 2017. 9. 30 토

1│식물들: 자카르타 모노레일 103, 4min 52sec, HD, 2015 (음악: 한옥미)

3│문장만들기_당신이 말했잖아요, 가변크기, 2017           3│전시장 전경

대학 생활에서의 팀 활동은 나에게 기대와 실망, 고통

과 해탈 사이를 오가게 했다. 이내  팀 작업은 할 게 못 

되는구나, 하는데 30년 지기 최승훈, 이혁 작가는 달

랐나 보다. 서로가 나보다 좋은 점을 보는 것 같다는 

존중하는 마음, 나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세계에 대한 

예민한 이해가 있었다. 그리고 그것은 눈여겨 볼만한 

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공사판 가림막의 ‘마술적 전

환’을 불러왔다. (글. 조근준 인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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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워지고 없는 것이 내게 말을 건다. 질문 비슷

한 걸 반복해서 던진다. 생각하게 만든다. 나

는 시리(siri)가 아니기에 더 깊이 생각을 해야

한다. 갈등이 보일 때, 상반된 A or B의 문제

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, 아픈 머리는 꽤 

이성적이다. 그러다 마지막 드로잉 작품이 내

게  ‘BYE’라 하며 ‘HI’라 한다. 그건 마치 전시

장을 나가서 금방 잊겠지만 또 다시 찾아올 갈

등에 대한 머리 아픈 생각을 예견하는 것 같다.

(글. 한황수 코디네이터)

오인환 작가는 교토 아트 센터 <아
시아의 회랑 현대미술전>에 참여했
습니다. 2017년 8월 19일부터 10
월 15일까지. 

강현선 작가는 경주 우양 미술관에서 단
체전 <메타-스케이프 : Meta-scape>
에 참여했습니다. 2017년 6월 9일부터 
8월 31일까지.

김인선 디렉터는 주말마다 어딘가
로 사라지고 있다. 발견 당시 그녀
는 막장 미스테리 스릴러 미드에 중
독되어 있었다고 한다. 

독립 기획자로 활동중인 최정윤씨
가 윌링앤딜링의 협력 큐레이터로
서 새 식구가 되었다. 우리 모두 너
무 든든하다. :D

한황수 코디는 회를 한꺼번에 많이 
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고래로 태어
나겠다는 꿈을 꿔왔지만 고래는 플
랑크톤만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고
나서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.

조근준 인턴은 을지로 3가에 위치한 
공간 ‘작은물’에서 남몰래 <망한 사
진>展에 참여했다. 

인턴으로 활동했던 최원재는 8월 
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다시 작가
로서 작업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. 
꽃길만 걷길.. 

윌링앤딜링의 새로운 가족으로 동
덕여대 큐레이터학과 이행진 인턴
이 합류하였다.(짝짝짝) 뉴이스트의 
황민현 군을 짝사랑하는 걸로 알려
져 있다.

권혁 작가는 런던 사치갤러리 에서의 
아트페어 <START>에 참여했습니다. 
2017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.

박경률 작가는 영국 런던 Madame Lill
ie Gallery에서 개인전 <A Meeting 
Place>가졌습니다. 2017년 9월 23일
부터 10월 3일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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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순명 작가는 대구 미술관에서 개인전 
<장밋빛 인생>을 가졌습니다. 2017년 
9월 26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. 

Meet & Talk : 김서진 & 김지민
2017. 9. 13 수 19시

이번 M&T 에서는 남서울예술인마을의 김서진, 김지민 작가와 

‘형식과 태도’라는 공통된 주제로 작업에 있어 슬로우 프로세스

를 취하고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울 마주하는 그들의 

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

윌링앤딜링과 갤러리 CAS가 공동 기획한 한일 교류전
<사물로부터의 정신 Spirit from Object>을 가졌습니다.

1│오프닝 리셉션, 8월 11일                2│아티스트 토크, 8월 26일

3│전시장 전경

참여작가
강석호, 김시연, 박지훈, 백정기, 최승훈, 한정림, 홍범, 후나다 카요, 히라마추 노부유키, 카나자
와 켄이치, 카와나가 마시히로, 나카매 히로부미, 오노 히로시, 사사오카 타카시

Japan and Korea Exchange Exhibition

2017. 9. 27 - 2017. 10. 7
CASO Contemporary Art Space Osaka

1│ 김지민 작가

2│ 김서진 작가

강현선, 김다움 작가는 일민 미술관 <공
동의 리듬, 공동의 몸> 공동체 아카이브
전에 참여했습니다. 2017년 9월 15일 
부터 12월 3일까지.

이세준 작가는 2010년 부터 현재까지
의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<포락지>를 
출간하였습니다. 독립 출판 서점을 중
심으로 배포 중이라 합니다. 

추미림 작가는 성수동 아뜰리에 아
키에서 단체전 <Em pathy>에 참여
했습니다. 2017년 9월 1일부터 10
월 16일까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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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승혜 작가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
서 열리는 <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>
에 참여했습니다. 2017년 9월 8일부터  
10월 23일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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